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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근대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의 이중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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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들어가는 말I.

년대가 근대소설의 형성기라는 점에서 염상섭 소설이 재현하고 있는 식민

지 상황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 한 그

리고 근대적 문물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

소설은 식민지 근대인에 대한 자기각성과 자기비판을 드러내며 주체화 되는 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염상

섭 소설을 다루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의 소설은 충분한 담론적 가치를 내포하

고 있다 염상섭은 년대 초부터 년대까지 여 편에 가까운 장편소설과

여 편에 이르는 중 단편을 썼다 이에 걸맞게 염상섭 소설에 대한 비평과 연구 작⋅

업은 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만세전 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염상섭 소설｢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현대문학 소설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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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중 장편들과 함께 식민지 현실대응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거나 관념적⋅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의 바라본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대개가 년 이전

에 행해졌는데 특히 조남현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핍박상과 물질적인 면에서의

곤궁상이 극도에 달한 식민 통치 아래서 또 이념의 양극화 전쟁 니힐리즘 아노

미 등의 위기와 격변의 와중에서 이마마한 양의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은 비⋅

상한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고 언급한다

두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서지학적 측면에서 원작론이나 서사학적으로 서사구

조와 수사적 특징을 고찰한 연구들이다 정연희는 주인공이 식민지 현실에 대해

방관자이거가 소극적인 관찰자일 때는 서술자의 논평과 해설이 개입하여 서사의

전개를 주도하였으며 주인공이 적극적인 관찰자가 된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서술권

한을 주인공에게 유보한다 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술기법은 서술자가

개인의 삶을 사회적 역사적 삶의 지평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일관된 의도에 의한 서

술전략 이었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심한 이론적 틀 속에서 이 소설이 지

니는 서술상의 특질과 구조의 의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통속성 근대성 그리고 탈식민성이라는 문화사적인

측면에서의 위치를 고찰한 것들이다 나병철은 인화가 계몽주체로 회귀하는 것

채훈 만세전 론 염상섭 연구 새문사 조남현 염상섭소설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   ｢

위한 시론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김상태 염상섭문학의 날과 씨 염상섭 문학연구｣   ｢ ｣   

민음사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 연구 아세아 문화사  

조남현 위의 책 쪽

이재선 만세전 원작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송하춘 염상섭의 장편소설 구｢ ｣   ｢

조 염상섭 문학 연구 민음사 이선영 시각상의 진보성과 회고성 염상섭 소설 전집｣   ｢ ｣  

민음사 신종곤 년대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남상권 만세전 에 나타난   ｢｢ ｣

알레고리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 권 쪽 정연희 만세전 의 서술기법과 구조｣   ｢｢ ｣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 권 쪽｣   

정연희 위의 논문 쪽

유종호 염상섭 서강대 출판부 하정일 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우정권 염상섭의 탈식민주의적 글  ｢

쓰기 한국현대문학의 글쓰기 양상 도서출판 월인 서재길 만세전 의 탈식민주의적｣   ｢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김병구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만｣   ｢ ｢

세전 과 삼대 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 권 쪽 오윤호 한국근대소설의｣ ｢ ｣ ｣   ｢

식민지 경험과 서사전략연구 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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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구적 근대의 장 내부에 갇혀 있던 식민지 우파 지식인의 운명을 보여주는

셈 이라면서 이인화가 조선의 전통보다는 서구적 계몽 이성으로 복귀하지만 제

국주의를 낳은 서구적 근대와 계몽 이성에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조선인의 입장

에 있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논의는 탈식민주의와 근대성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네 번째는 근대적 주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써 시각 연애 감성 등에 대

해 해석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김은하는 이 소설이 우울한 성격의 사람인 이인

화의 주체 형성의 과정을 눈물에서 냉소로 가는 감성의 서사 로 담아내고 있다

고 언급하며 김휘정은 낭만적 연애 문제와 식민지 근대화라는 객관적 현실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들은 염상섭 소설뿐 아니라 만세전 의 개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 ｣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주체의 문제를 타자성의 관점에서 새

롭게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피식민 주체를 개인적인 차원의 범위 내에

서만 한정하고 있어 식민 본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공간과 장소에 의한 주체성의

문제 주체와 타자의 호명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감성의 변화와 이것을 증명하는 고

백의 서술 등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배자의 내부와 외부내지로 표현

되고 있는 일본 주체의 내부와 외부의 시선으로 타자성을 고찰하고 한다

만세전 은 두 개의 상이한 공간에서 당시 사회적 질서체계 즉 일본의 제국주｢ ｣

의가 식민지 국민의 삶과 인식을 어떻게 변모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텍

스트라 할 수 있다 만세전 은 원래 묘지 란 이름으로 년 월부터 신생≪｢ ｣ ｢ ｣

활 지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묘지 는 잡지의 폐간 호과 함께 회의 연재로≫ ｢ ｣

중단되었고 이후 년 월 일부터 회에 걸쳐 시대일보 에 만세전 으로≪ ≫ ｢ ｣

연재됨으로써 완결되었다

나병철 위의 책 쪽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염상섭 만세전 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 권｢ ｢ ｣ ｣   

쪽 김휘정 만세전 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제 권 쪽 송기섭｢｢ ｣ ｣   

｢ 만세전 의 이인화 탐구 현대소설연구 제 권 쪽 김은하 근대소설의 형성과｣   ｢

우울한 남자 염상섭의 만세전 을 대상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권 쪽｢ ｣ ｣   

김은하 위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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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전 에서 여행을 통해 제시되는 여정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자신의 내부를｢ ｣

되찾는 동시에 식민 본국이라는 바깥을 되살피는 과정에 있다 요컨대 제국에 완

전히 동화될 수도 그렇다고 식민화된 본국에 충실할 수도 없는 경계자의 시선으로

이 서사는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타자성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되

고 있다 타자성은 경계선 내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안과 밖을 뒤섞는 방식으

로 자신의 내부를 주체화 시키는 방식 이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유지하

면서 내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계선을 해체하는 존재론 이다 나를 타자에게

드러내어 타자와 통하고 타자의 도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타자성은 너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인간은 타자의 시선으로 타자의 시선을 통

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만세전 의 개작과정은 묘지 의 제목으로 년 잡지 신생활 에서 연재되다가 중단되었고≪ ≫

년 시대일보 에 만세전 으로 연재되어 완성되었다 이후 년 월 고려공사에서 단행≪ ≫ ｢ ｣

본으로 만세전 의 제목으로 간행되었고 년 월 개작하여 단행본 만세전 이 수선사에서 간｢ ｣ ｢ ｣

행되었다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 의 개작 한국문학의 이해 새문사｢ ｣   

타자 타자성은 문학이론이나 철학 심리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테마로써 푸코의 경우

푸코의 사유는 타자의 사유라고 할 만큼 타자의 입장에서 동일자들이 그 타자를 어떠한 방식으

로 억압하고 관리해왔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푸코는 이론의 차원에서가 아닌 권력의 차

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주체가 배제시키거나 전략적으로 관리한 타자의 존재에 주목한다 벵상

데콩브의 경우는 동일자와 타자 에서 타자를 동일자에 환원시키고 그럼으로써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킴이 없이는 타자를 스스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데콩브는 동일자가 타자에 대응하

면서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과정에 대해 정밀하게 서술한다 자크 라깡은 거울단계에서의

나는 타자와의 변증법적 동일시에 의해 객관화되기 이전의 주체이며 그 보편 구조 속에서 주체

기능을 부여하기 이전의 주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울단계에서 타자와 구별하는 상징적 단계로

이행하면서 독자적인 주체가 탄생한다고 말한다 권성우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솔출판사  

쪽

나병철 앞의 책 쪽 나병철은 타자성을 라캉의 이론으로 해석한다 그는 라캉의 타자

성의 주체는 삶의 공간에서는 항상 결핍으로서의 욕망을 경험하며 로고스 중심적 공간으로 이동

해야만 충족된 의식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고스 중심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간 주

체는 유아론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타자성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타자성의 주체는 그 순…

응적인 주체를타자로서 예속화하는 자기중심적 주체와 동전의 앞 뒷면을 이룬다 고 보고 있으⋅

며 타자성의 주체는 자신의 내부를 주체화 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안의 눈으로 밖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를 외부로 봄으로써 그와 다른 내부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이며 타자성의 입장

이란 어떤 제도와 규약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에 동화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한다 쪽 참조

쯔베탕 토도로프저 최현무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 까치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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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전｢ ｣ 에서 나타난 식민지인으로서 일본과 조선이라는 이중의 공간에서 경

험되는 다양한 방식의 타자화는 텍스트에서 비판적으로 또는 허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세전 에서 보이는 주체로서의 동일자가 타자에 대응｢ ｣

하면서 타자를 배재하는 과정 또는 타자에 의해 주체가 어떻게 타자화 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제국과 식민지의 영토라는 두 공간에서 타

자화의 방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상되며 변이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작업은 염상섭 문학에서 만세전 이 갖는 의미와 문학사에서의 위치를 고구｢ ｣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관계성에 의한 환멸과 은폐의 시선II.

만세전 은 경험의 주체로서 유학생인 나 이인화가 일본｢ ｣ 에서 아내가 위독

하다는 전보를 받고 경성까지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서사의

구조는 환자가 있는 공간적인 전방의 방향성을 향한 급진적인 진행의 구조보다는

여행의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의 주인공이 계속 우측과 좌측의 좌표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탈하면서 관찰하는 퍼스펙티브 를 갖고 있다 식민 본국 즉 지배자의

공간에서 식민지 유학생의 신분으로 존재하는 나와 식민지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서 현존하는 나는 비록 동일인이지만 다른 인식의 상태로 행동하는 그 어느 공

간에서도 동화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만세전 에서 주체의 인식의 구조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공｢ ｣

간은 자아와 타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주체의 행동양식과 인식의 진폭은 공간의 좌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소설에서

내지로 표현되는 동경과 조선의 부산 경성 등은 제국과 식민지라는 공간의 차이

로 인해 담론의 체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공간에 따라 타자성의 양상도 다르게 나

본고에서 참고할 텍스트는 년도 고려공사판의 만세전 이다｢ ｣

고려공사판에서는 이인화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본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쪽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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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밖에 없다 먼저 일본에서 서술자가 타자성을 경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제

국의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인화는 동경에서 접촉하는 인물들과의 관

계를 통해 타자화 된다 소설에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음으로써

이인화의 인식의 상태를 알려준다 하숙집의 하녀인 찬밥 이는 밤낫 찬밥 이 

만 갓다가주는 이기 문에 내가 지어준 이다 하숙집 주인을 주인여편下女 別名

네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신의 학교를 대학 학교의 주임교수를 교수라 부

르며 술집의 이름 또한 헌 헌의 여급 학교 동급생 군 등은 서사에서

기호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식민 본국과 식민지인이라는 지배관계를 부호화한 것

이다 즉 피지배자의 글쓰기는 지배자가 연상되는 제국적 수사와 관련되면서 서

사가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제국주의적인 수사의 일종으로 관찰자

의 시선 에서 식민본국의 지형적 지표는 비우호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지배자인

그들에 대해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그들은 단지 사물적 존재라는 것을 피지

배자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년대의 소설 중에서 김동인이나 현진건의 소설에서 이니셜이 사용된

적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동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소설들에 쓰인 영문 이니셜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이름이 명

명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지위 성별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제

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만세전 에서는 서술자의 심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

이니셜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자가 일

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니셜로 기표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름이 사용된다는 점

이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이인화가 유일하게 지배자로서의 타자가 아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증거로써 그리고 서사의 결말에

서 자기고백의 서를 올리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니셜로 표기된 인물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건의 연속에 불과하

며 이들은 개별화되어 이인화의 자아각성이나 인식의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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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즉 서술자는 인물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그 공간에서 스스로 타자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가 에는 마츰 가 가방을 만저거리면서 나오랴고 머못敎授室 主任敎授 書類

거리며잇섯다 나는 가 를 쓰고나오기를 기다려서 좁은 마루한구敎授 帽子

석으로 하야가지고 나직 하게 를 말하얏다 중략 에 업는請 來意 意外 承諾

을 하야주기 문에 나는 지 어더가지고 나오기는 나왓스나 치割引券 試驗 

르기가 구치안어서하는 한 이라고 나하지 아니할가하는空然 口實 誤解 自曲之

이 처음부터 압흘서 좀 주 한 것이 암만하야도 하얏다心 不愉快々々 々々

으로나오서 으로 하는 에 올너안저서도 아 더러終點 町 向 電車 先生

얼 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이 라한것을 다시 생각하야보고 혼자病患 … ｢ ｣

더욱히 부드듯한 생각을 익이지못하얏섯다

나 에게 한 인지 의 무엇에게 한 인지 그것조自己自身 對 反抗 自己以外 對 反抗

차 히 닷지 못하면서 덥허노코 압헤닥치는대로 무엇이든지 해내이랴明瞭 

는 듯한 터문이업는 이 가슴속에서 용심지카티 치미러올러왓다 중략鬱憤

그것은 맛치 에서 마즌놈이 뒤 골에서 눈을흘기다가 의 한鐘路 行廊 自己 弱ᄉ

것을 하야보기도하고 혼자 하기도하야보는세움이엇다 그러나 이러憤慨 辨明

하게겁 이나서 몸부림을 하는 의 는 의 에 깁게病 一種 發作的狀態 自己 內面々

파고드러안즌 된 를 하랴는 가 하면 할사록 그結縛 自己 解放 慾求 猛烈 猛烈｢ ｣

의 가 한층더하얏다 말하자면 한 모든 에서 를發作 程度 有形無形 矛盾 自己 救

하야내이지안으면 하겟다는 이 하면서도 그것을 할수업援 窒息 自覺 分明 實行

는 의 에 한 과 과 이엇다自己 弱點 對 憤 憐憫 辨明懣

가의 인용문에서 나는 교수에게 귀국을 해야만 하는 사정을 말하면서 당당

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시험을 보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자

곡지심 이 생기는가 하면 어머니 병환 때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自曲之心

다 이것은 단순히 교수와 제자간의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나의 내부에 위

치한 위계의 표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유쾌하다는 것과 사건이 발생한 한참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쪽  

위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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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부드듯한 생각 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국주의자의 시선에서 자

유롭지 못하며 식민지 현실에서 자신은 언제나 타자로 존재해야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모멸과도 연결된다

나의 인용문은 헌에서 정자 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하숙으로 돌아오면서子

느끼게 되는 번뇌와 울분을 묘사한 것이다 인칭 서술시점으로 제시되는 서사는

나의 자기 분석적이고 자기 성찰적 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심리와 주위

인물들을 평가하고 해부하며 내적 긴장을 사회현실에 대한 관찰로까지 확대한다

지적인 불확실성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주칠 때의 당혹감 이상의

감정은 여기에서 실체를 동반하지 않는다 즉 현실에 의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모멸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에나 운놈 으로 폭켓트에 넛든 두손을 내어가지고 리熱病 貌樣   

처보기도하고 입엇든 나 웃저고리를 버서 다리미트로 보기조케던저버外套 橋々

렷스면 하는 공상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경우 자아의 감정은 제국

의 영토에서 행동을 수반할 수 없는 자기 연민과 분노로 침잠해야만 한다 이 상

황에서는 실체가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인식 즉 주체의 타자되기 만이 존재한다

일본에서의 불가시적으로 제시되는 감정만이 들뜬 알 수 없는 분노는 이후 서

사에서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의 인식과 비교 제시된다 전자가 자

각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극히 주관적인 울분이라면 후자는 객관성을 담지

한 총괄적인 자각의 상태에서 토로하는 자의식적인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인화

가 머무르고 있는 일본은 귀향해야할 고국보다는 덜 억압적이지만 이것은 은폐된

자아에 의해 조장된 식민지인의 가려진 얼굴이 상징화 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식민주체는 자아와 타자의 독립적 상호관계가 아닌 자아의 타자성이라는 문제로

환원되는 셈이다 제국의 공간에서 나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자유롭지 못한 자아

만을 갖고 있을 따름이며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라는 비애성과 결핍은 어느 공간

에서도 충족된 의식을 지니지 못한 채 가장된 자아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박주식 앞의 책 쪽 호미 바바에 의하면 식민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주체와 정체 그리

고 담론은 그것이 지배자의 것이든 아니면 피지배자의 것이든 차이와 분열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한다 즉 주체의 정체성에는 이미 타자가 섞여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정체성은

혼종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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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나가 스스로 타자가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망감시적 시선에 의한봄 보임III. ‘ - ’의 역학

식민 본국 일본에서의 타자성 발현과 여행 중에 드러나는 인물의 타자성은 서

사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행 서사로서 가능한 공간의 이동과정이

서사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인화의 귀국의 의

도는 불순한데 아내의 임종을 보기 위함이 아닌 단지 돈한 이라도 쓰랴면實相 分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다는 핑계를 하고 도 고만試驗 歸國

두어버릴가하는 생각이업지안엇 지만은 아버님 지람이나 의 도家庭 是非 是非

려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쳐준 백원을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국으로의 귀국

을 여행이라 표현하며 헌에서 정자 와 술을 마시고 시 기차를 탄다 그는子

고베에 가서 하루를 묵으며 을라를 만나고 조선에 도착하고도 김천의 형님 댁에

들르기까지 하며 최종 도착지 경성으로의 여정을 지연시킨다 여행을 떠나는 시점

에서부터 인물과 지명은 약자로 표현되지 않고 병화 을라 조의관 등의 공식명

칭으로 서술되는데 이것은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 인식의 여부와 연결된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일본인들과는 대조적인 명명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물

간의 관계성에 관한 서술자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묘사에 있어서도 동경에서의 서사는 관망의 태도로서 일관되는 묘사였으나 여

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식민지 주체로서 직접 체험 되는 사건이 서술되면서 경

험적인 묘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스스로 타자화된 제국 본국을 벗어나고 있다는

심리적인 측면과 모국으로 향하면서 시작되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각

인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식민지 조국에

대한 민족의 발견과 동일하게 시작되는데 때로는 자기혐오 의식으로 때로는 식민

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재현된다

이인화가 여행 중에 타자성을 경험하는 것은 하관에 도착해서이다 이곳에서 배

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김천의 형님 댁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기차

에서 이인화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며 타자화 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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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인화는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들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깨닫는데 서사에서 이것은 배로 갈아타기 위해 수속을 하는 동

안 그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임바네쓰의 감시와 목욕탕에서의 일인들의 감추어진

시선들로 드러난다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무서움을 자아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

져 있어야 할 것이 드러나는 것인 이것은 여기에서 임바네쓰로 표상된다 그래

서 임바네쓰는 서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를 지배하는 시선으로 등장하며 인물이 식

민지인으로서 지배의 권력 하에 놓여있음을 깨닫는 기표의 역할을 한다

내 을 바다들고 내가 흥뎡을 다하기 지 기대리고잇든 임바네쓰는名銜  

괴롭게 군다 나는 그래도 잠잣고 그 을 도로 아서서 를亦是 名銜 住所 記入

하야주고나서 사노앗든 을 들고 짐노은 자리로 와서안젓다 는物件 厥者 

차와서 는 는 무슨일로 어듸 지 하며 짓구지 승강이를부年歲 學校 … ｢  ｣

린다 나는 시럽시 화가나서 그 짓건 무러 무엇에쓰랴느냐고 소리를지르랴

다가 외마듸소리로 히 하야주고 부리낙케 짐을 들고 밧簡單 對答 待合室々々

그로 나와버럿다

임바네쓰는 하관에서 배를 타는 순간부터 이인화가 조선에 도착해서까지 그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시한다 그는 이인화의 짐을 수색하는가 하면 나이와 학교 그

리고 무슨 일로 조선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캐묻는다 임바네쓰의 존재는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가시성의 상태로 지배자의 권력 형태로 나타나면서 참혹한

나 자신의 정체성은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나가 철저히 그들에게 개별

화된 타자의 층위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임바네쓰의 검사

를 끝내고 찾게 되는 선실안의 목욕탕에서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식민

프로이트는 이러한 감정은 운하임리헤 불안하게 하는 야릇함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운하임리헤는 괴롭고 불안스런 두려움을 자아낸다는 의미와 아주 가까운 층위에 있다 은

밀한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날 때 그것은 운하임리헤하게 된다 옌치는 운하임리헤의

감정을 지적 불확실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것을 어떤 사건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나 우리

에게 친숙한 것에서 벗어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운하임리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 말한다 막스 밀네르저 이규현역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쪽

염상섭 앞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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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선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부끄러움은 일본인들에게 자신이 일본인인척하는 심리적 위선과

그럼에도 스스로에게는 조선인이라는 수치심이 유발되는 양가적인 기제로서 작용

한다 그러나 스스로 은폐된 조선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임바네쓰의 호출로 드

러나고 목욕탕의 수많은 시선들로부터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배라는

공간은 지배자의 시선에 둘러싸인 원형감옥과 같이 인식된다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매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서 개개인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 요컨대 일망감시적 시선에 포위된 인물에게 지배자의

시각은 불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면서 임바네쓰는 제국의 눈이라는 환

유의 일종으로 기능한다

서사에서 이러한 양상은 조선이라는 식민지 영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그리고 일망감시적 지배자의 시각으로 통제되는 자아의 심리는 좀 더 예각적

으로 서술된다 이인화가 부산에 발을 디디면서 서사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선실 안에서의 사건이 개인에 밀착되어 서

술되었다면 식민지 영토에서는 대 사회적 문제가 실재 현실과 만나면서 서술자의

냉소적인 서술은 더 첨예하게 식민지의 현실을 고발한다

누런 바지를 웅그바지로입고 달막한키에 구두 지 철 나려오는 길다洋服   々

란 를 면서 사람의 이 드러왓다 중략 나는 히環刀 朝鮮 憲兵補助員 空然 

가슴이 선 하얏스나 이 에는 나를 하는사람이잇스리라는 생각을車間 尾行

하니 이되엇다 속은 괘 하고 의유착한구두 소리만安心 車間 憲兵補助員 ᄉ 々

미셀 푸코저 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쪽  

푸코는 일망감시장치를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

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

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권력의 동질적

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계장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을 행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개인을 훈육하거나 재훈육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부단히 평가하

고 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모습도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일망감시장치는 일종의 권력실험실로 운용되며 잔인하고 교묘한 동물원 우리의 모

습으로 재현된다 위의 책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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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 난다 그러나 여러사람의가슴은 컴 한 람프 의심지 불이 리듯이～ ᄉ 々 ｢ ｣ 

리엇다 한사람두사람 들여다보고지나친뒤의 사람은 는 안이로구나하自己ᄉ

는 가벼운 이 가슴에나려안는 에 깁흔한숨을쉬는모양이 얼굴에安心 同時 顯然

히 나타낫다 의 발자최는 갓갓위왓다 이 내겻헤와憲兵補助員 漸 憲兵補助員々

서 웃득섯다 나는 가슴이 금하여 쿠 치어다보앗다無心

위의 인용문은 이인화가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묘사

한 것이다 기차 안으로 들어오는 헌병보조원의 모습을 보고 승객과 나는 매우

놀란다 나는 헌병보조원의 등장에 가슴이 선 해지며 자신이 람프의 불처럼

떠는 것을 느낀다 여기에서 권력의 주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인들은 죄

인의 형상으로 대변된다 인물은 식민지 전체가 가시적 또는 불가시적으로 작용

되는 감시와 권력 아래에서 원형감옥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함으

로써 감금자로서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일망

감시장치 에 의한 가시화된 권력은 식민지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폭정의 상태로

교묘하게 변질되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자

아의 내적심리까지 파고들어 자아를 통제하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자아에게 은폐되

어 있는 타자성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 또한 서술자는 여기에서 인물의 심리를 통

해 철저히 타자화 되는 식민지 현실의 복합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화의 방식은 식민지인들이 일본인화 되어가는 모습에서 더욱 극명

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김의관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경성

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김의관을 생각나게 하는 테 을 보게 된다金 眼鏡

하고 인지 혼자가는 지는 모르나 수달피털을대인 훌륭한 를입고妓生 同行 外套

테 을 버틔고안젓는 것이 돈푼잇서보이기도하나 넘어로 이사람저사金 眼鏡 眼鏡

람의얼굴을 유심히바라다보는 작은눈은 하야보이었다 면狡猾

염상섭 앞의 책 쪽

도리트 콘은 일망감시주의 가 실재세계에서 권력관계가 규정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허구세계 내에서 재현된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설의 서술자와

허구적 인물 사이에 속하는 형식적인 관계에 일망감시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정전에 속하는 소설들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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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김의관으로 비유되는 인물에 대한 서술이다 기차가 추풍령에 도

착했을 때 사냥을 갔다 오는 일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금테안경은 자신과 일본

인과의 유독한 관계를 자랑삼아 떠들어 댄다 이것을 보는 나는 금테안경이 김

의관과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하며 김의관의 집에서 중학교를 통학했을 당시를

회상한다 일본인에게 붙잡혀 가면서도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김의관의 모습을 보

면서 어린마음에 도할 안이라 무서운사람이 못나보이고愉快 第一 第一 第一

우습든 이 잘나보이엇다 고 생각했었다金議官 第一

그러나 두 번째 붙잡혀 갔을 때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고개를 측느리듸리고

쟁이에게 리어서가 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김의관의 참모습을 발견하洋服 

게 된다 이후 김의관은 일본인들에게 빌붙어 한자리라도 얻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가 하면 식민지적 상황을 교활하게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자로 변화된다 이러

한 모습은 경성 집에 도착해서 김의관을 직접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는 처와 첩에게 버림받고 집에서도 쫓겨나 나의 집 사랑방에 기거하고 있었으

며 여전히 협잡을 해서 남에게 돈푼이라도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금테안경

이나 김의관 이 둘은 일본인과의 동화를 표방하는 식민지인의 비굴한 모습으로 대

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자화 되는 자기각성의 과정이 없이 우회적으

로 그것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식민지인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배자와 피지배

자의 측면 모두에서 소외되는 결말을 맞고 있는 것이며 이인화는 이들을 통해 주

체의 타자화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서사에서 이인화에게 타자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들은 시각적으로 제

시되는 식민지의 풍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인화는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서 그곳의 번화가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왜식으로 지어진 층 건물을 보

게 된다 서술자는 일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지역의 현상으로서 이송문화가 근

대화의 가장된 모습으로 전환된 이와 같은 풍경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자신의 영토에서 쫓겨 난 조선인들 그리고 술집여급의 조선인 혐오라든지 환도를

찬 보통학교의 일인 훈도의 모습 범죄를 저지르고 일인들에게 잡혀가는 결박된

조선인들의 모습에서 철저히 타자화된 피식민지인들의 실상을 묘사한다 서술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사물에 대한 단선적 파악이 아닌 상대적 파악을 통해 인물

의 주관화뿐만 아니라 스스로 객관화되는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인물의 타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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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주체에게 이러한 타자성의 강화는 내면의 사유를 동반하게

되면서 자기반성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다

자기고백을 통한 반성적 사유와 근대의 탐색IV.

만세전 의 서사는 모두 장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 전체의 분량에｢ ｣

서 보면 일본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하기까지의 만 나흘이 조금 안되는 여정을

서술하는데 무려 면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경성 집에 머문 보름정도의 기간은

불과 면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만세전 의｢ ｣

작품 의도가 여정에서 체험되는 식민지 현실과 실상이 인물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앞의 논의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경성 집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관계성

에 의한 타자성과 여행 중에 드러나는 일망감시체제에 의한 타자성이 결국 인물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타자성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객관적 현실이 내면화되는 과정 즉 이인화가

조선인임을 자각하는 과정과 조선의 현실이 무덤이 되는 것 그리고 아내의 죽음

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병은

아내로 그리고 죽음으로 연결되며 묘지는 암울한 시대의 병리적 현상을 보여주

는 기표들로 작용한다 소설에서 공동묘지법 에 대한 서술은 세 번 반복된다

첫 번째로 이인화는 김천 형님집에서 묘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

로 경성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갓장수와 묘지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 번째로 아

서사에서 다루어지는 공동묘지법은 년 월명치 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공동묘지규칙

으로 공포되었다 이후 년에 개정되는데 이것은 운동으로 인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이다 에 하야 의 에 하야 의 이 한所謂墓地規則 就 近來墓地規則 改正 就 各種 說 有 模樣

이니중략 다수의 인사는 한 은 한즐노하시만은 의 으로 의萬萬如斯 偏見 無 或一部 人 等 說

에 하는 가 할터인 로 으러써 의 의 에 하야 을 코져하는바讀解 人士 不當 故 一言 妄 改正 對 說明 加

이라 에 이라 함은 에 령으로 된俗 所謂共同墓地規則 明治四十五年 六月 朝鮮總督府 布 墓地 火

인대 에 하면 는 히 는 에 할葬 規則 右 規則 依 凡墓地 總 府面里洞其他地方 公同團體又 此

이 아니면 치 못하게 되야 공동묘지규칙 동아일보 년 월 일者 改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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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장례를 치루면서 묘지법에 대해 가족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적으로 이 소설에 대한 원제목이

묘지였듯이 여기에서 묘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소설에서 묘지는 식

민지 영토 전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또는 지배자에 의해 식민지인들이 권력의 질

식 상태에 놓여 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뒤에 따르게

되는 인물의 변화된 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귀향하기 전

에 했던 행동들과 목적 없이 을라를 만나러 가는 등의 즉흥적이고 무의미한 행동

을 했던 이인화가 자발적으로 아내의 삼일장을 치르고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키기

로 김천에 살고 있는 형과 약조하는 행위 등은 그가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획득 되는 자아의 각성은 과히 줄탁동시茁啄同

에 비견될 만 것으로 의사죽음을 경험한 자아가 재생을 향한 길을 모색하는 원時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정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인물

의 자각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편지이다 편지는 고백체의 사적 양식의 정점을 이룬다 고백은 한 개인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자신을 확정 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청자에게 자신의 본

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자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고백체의 서사양

식은 흔히 서술자와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 되는 일인칭 주인공시점의 형태적 특징

을 내재함으로써 서술자는 지금 여기의 사고 지각 감정 심리 상태를 드러내

는 자아 본원성을 핵심적 요소 로 갖게 된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주체는

자아의 정신적인 분열이나 위기를 드러내며 상실감을 편지로써 서술한다 여기에

서 피화자가 주체가 아닌 타자로 설정될 경우 자신의 존재증명에 대한 물음을 확

인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자기고백의 서사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경우 고

함브르거에 의하면 일인칭 시점에서는 인물로 나타나는 한 개의 일인칭 서술자가 있고 서술행위

속의 그의 여기 지금 있음 자아 본원성을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지하는데

그것은 인격화된 서술자가 그가 체험한 것 또는 한 이전 시점에서 관찰한 것을 또는 그것에서

배운 것을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재섭 한국 근대 고백체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 ｣

위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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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 의사소통 회로의 모델위에 기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백 주체는 고통

스럽고 혼란스러운 과거 기억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심적 부담을 덜게 되고 개인

의 내적 갈등을 소멸시키게 된다 만세전 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편지｢ ｣

이다 이것은 주체의 자기상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고 자아의 복합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설에서 편지의 서술기법은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

가기 위한 침입 장치로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실성에 대한 반영으로

서 자아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된다

나는 스스로를 하지안으면 안이될 이잇는것을 다랏습니다 스스로의救 責任 

길을 차자내이고 하야나가지안으면안이될 에게 스스로 한開拓 自己自身 賦課 義

가잇는 것을 다랏습니다 중략 이제 의 는 그 하든 도務 歐洲 天地 慘憺 屠戮

을 하고 이 히 되지안엇습니 의終焉 告 休戰條約 完全 成立 歐洲 天地 非但歐

이리요 에는 의 이 가득하야젓습니다 의洲天地 全世界 新生 曙光 萬一 全體 ｢

알파 와 오메가 가 에잇다할수잇스면 이라는 스런 은個體 新生 榮光 事實 個人｣ ｢ ｣

에게서 하야 에 하는것이안이겟습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出發 個人 終結 

도 새롭은 이 하는 를어들 지 우리의 을 과 로生命 躍動 歡喜 生活 光明 政道

하십시다引導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는 직접적인 자기 각성의 과정을 고백하

고 있는 만큼 길게 서술되어 있다 쪽에서부터 쪽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

면에 걸쳐 서술되는 편지는 개인의식의 획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먼저 서술한다 식민지 현실에서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한씨는 나의 자각을單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아내는 사라졌지만 너를 스스로

하여라 너의 길을 스스로 하여라 의 유언은 엽고 한 을 준다고救 開拓 貴 重 敎訓

언급한다 그리고 무덤으로 비유되던 조선의 현실에 의 이 비추고 있으新生 曙光

여기에서 편지는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쓰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발신자는 물론 이인화

이고 수신자는 정자일수도 있으나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화 자신을 수신자로 설정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인화 자신이 수신자로 규정될 경우는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기정체

성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염상섭 앞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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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는 스스로 약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미래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해성사와 같다 고백의 원인은 한 인간의 소외감 즉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낯선 존재로 느

끼게 되는 이화감 고립 등 자아 정체성의 상실과 관련된다 그래서 고백은 인간

사회가 갖는 부조리한 면에 대한 감정의 절실한 토로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구데기가 들끓는 무덤 은 타자성 인식의

전 상태에서의 무자각적인 자아를 표상한 것이라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는 식

민지 영토에 광명이 올 것을 기원함으로써 변화된 자아를 편지의 매체를 통해 확

인하게 되는 것이다 고립된 개인은 편지로써 자아의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순

수성을 의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자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

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년대라는 국권 상실의 현실에서 지식인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

으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당시의 작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아의 내면을 자

연적 본질에 기대어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적 생활을 통해 사회적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들에 매진하게 되면

서 고백적 서술은 년대의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고백적 서

술에서 직접적으로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편지는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영된 자아의 모습을 구성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만세｢

전 에서 이인화가 정자에게 쓰게 되는 장문의 편지는 이인화의 변화된 인식을 드｣

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사유에 대한 반성이 편지로 인해 이루어짐

으로써 자아의 부재의식이 확실하게 전환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염상섭 초기소설은 자의식적 독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세전 의 인칭｢ ｣

서술시점은 이것의 연장선에서 작가 자신과 서술자 그리고 인물이 등치됨으로서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운동이⋅

라는 만세운동이 자아의 각성에 따른 잠재되어 있던 자유에 대한 욕망이 폭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염상섭은 만세전 의 이인화라는 인물을 통해 타자성에 의｢ ｣

한 자기반성적 사유와 더불어 신생에 대한 개아의 싹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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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말V.

만세전 은 타자화 된 경험자아가 담론의 주체인 서술자아로 전이되는 각성 과｢ ｣

정을 여행의 형식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타자성

을 인식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만세전 에서 여행의 서사는 식민지 백성에게｢ ｣

부관된 시련 권력자로부터의 감시로 인한 타자화를 통해 현실을 자각하고 성숙에

이르는데 일종의 문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물의 반성적 사유가 타자성

의 인식이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타자성은

염상섭이 자신의 소설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근대인의 초상을 해부하는 기제로 사

용함으로써 만세전 은 한 개인이 근대인으로 갱신되는 것을 형상화 하고 있다｢ ｣

만세전 에서 타자성은 공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 소설에서 공간은｢ ｣

자아와 타자의 차이를 변별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인식의 분열과 균열의 매

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식민화는 결국 필연적으로 영역의 문제 영

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 본국에서 피지배자는 지

배자를 흉내내기 할 수 밖에 없고 피식민지에서는 노골적으로 지배자

에게 감시당하는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자성은 이러한 두 공

간에서의 주체가 어떻게 재현되고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식민 본국인 동경에서 타자성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영문

이니셜과 별명으로 표기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장소는 주체의 도덕적 정감이나 가

치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관계성의 상실로 규정된다 즉 인격적인 존재로 그들

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체는 스스로 그들에게서 타자화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자

기모멸과 자기연민의 감정은 주체의 타자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에서 자아는 그

동일화의 굴레에 함몰되어 나를 망각하고 분리하고 삭제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주체는 자아와 타자의 상호관계가 아닌 자아의 타

자성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타자성의 또 다른 양상은 여행의 서사를 통해 구현된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임바네쓰의 시선은 일망감시체계의 권력 형태로 구조화되면서 타자성은 확인

되고 또한 피식민지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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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한번 타자와 주체의 양가성을 경험한다 또한 이러한 타자성의 경험은 자

기사유를 통해 동일자에서 배리되는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식민 본

국에서는 스스로 타자화 되는 방식을 취했다면 이중의 시선이 공존하는 공간부산

과 경성에서 주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타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던 이인화가 부끄러움이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그리

고 타자화의 위치 전도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생 의 빛新生

을 염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성은 소설에서 정자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로 인해 주체의

자기정체성의 완성을 고지하는데 여기에서 편지는 주체 스스로에 대한 자기고백

의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무덤으로 지칭되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이 편지를 통

해 신생의 빛을 담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치환되고 있다 이 고백의 서는 공간에

따라 타자성이 다르게 발현된 것과 관계하여 타자라는 미지의 대상에 자기 이미지

를 투영하고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벗고 주체성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은 이러한 서사적 장치를 이용하여 타자성의

반성적 사유를 통해 형성된 나는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주체

이며 이러한 진동이 자기 지양이라는 내면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염상섭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문제에 천

착하고 있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소설은 조선에서 진정한 근대는 무엇인

가라는 화두와 연결되고 있다 그는 해바라기 너희는 무엇을 어덧느냐 사｢ ｣ ｢ ｣ ｢

랑과 죄 진주는 주엇으나 등의 신여성 주인공들을 통해｣ ｢ ｣ 또는 여러 계층에

대한 삶의 질곡을 보여주고 있는 삼대 와 그 연작인 무화과 백구 그리고 인｢ ｣ ｢ ｣ ｢ ｣

간 심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심 두 파산 모란꽃 필 때 등을｢ ｣ ｢ ｣ ｢ ｣

통해 그 시대에 태동하고 있던 근대성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근

대성은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서구의 세계 지배권이 그리고 사상적인 면⋅

염상섭은 당대의 신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는데 나혜석을 모델로 한 소설 인 해바라기｢ ｣

김일엽을 대상으로 한 너희는 무엇을 어덧느냐 그리고 통속소설로 분류되는 사랑과 죄 진｢ ｣ ｢ ｣ ｢

주는 주엇으나 등이 있다 그는 중 장편소설을 통해 신여성의 복합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한편｣ ⋅

신여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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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계몽주의에 기초를 둔 교화와 계발의 이념이 정착된 시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대성이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갱신하는 시대정신 즉 새로운 것

에 반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의 성찰성이라 한다면 염상섭 초기 소설에 속

하는 만세전 은 근대적 자아를 형상화하고자 했던 작가의 형식적 실험의 정점에｢ ｣

서 있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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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otherness), (subject), (self-reflective thought),：

(panopticon), (self-confession narrative).

국 문 요 약

본고에서는 만세전 에서 보이는 주체로서의 동일자가 타자에 대응하면서｢ ｣

타자를 배재하는 과정 또는 타자에 의해 주체가 어떻게 타자화 되는지에 대

해 고찰했으며 동시에 피식민지와 식민지의 영토라는 두 공간에서 타자화의

방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상되며 변이되는지 살펴보았다 만세전 은 식민｢ ｣

지인으로서 자아를 되찾는 동시에 식민본국이라는 바깥을 되살피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제시되는 여정은 식민지 백성에게 부과된 권

력자의 일망감시적 시선에 노출된 자아의 심리를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원

형감옥과 같은 심리적 지형도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던 나

가 부끄러움이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그리고 타자화된 위치의 전도를 통

해 객관적 현실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생의 빛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반성적 사유를 통해 형성된 나는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주체이며 이러한 진동이 내면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타자성은 염상섭이 자신의 소설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근대인의

초상을 해부하는 기제로 사용됨으로써 소설에서 한 개인이 근대인으로 갱신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